
다락방 모임 나눔지 (5/3 주간)

실낙원에서 복락원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가정
(창 3:14-24)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최초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미끄러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 희망(1):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잇는 가정
인간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한 뱀은 곧바로 저주를 받습니다(14절). 이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과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입니다. 뱀의 완전한 패배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15절). 이 약속은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지만, 동시에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녀들을 통해 죄의 저주를 
되돌릴 회복의 소망도 주어집니다(16절). 출애굽을 이룬 모세,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 모두 여자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회복의 소망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뱀의 머리를 부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 이어지는 세대는 뱀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나뉠 것입니다.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합니다. 죄의 저주가 회복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2. 희망(2): 생명을 향한 수고가 결실하는 가정
인간의 범죄로 인해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뒤틀립니다.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 것이니라” 원한다는 히브리어 ‘테슈카(ָתשְּוׁקּה)’는 ‘손을 뻗는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타락 
이후 아내는 자기 욕망대로 남편을 조종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성이 가정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남편을 소외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그다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17절). 이제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죽도록 땀 흘려야 하고, 

평생 수고하다가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19절). 아담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생명, 20절)라 부릅니다. 이후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남성은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벧전 3:7). 아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때, 남편의 수고가 생존을 위한 고역이 아니라 생명의 
유업을 잇는 수고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노동의 저주를 짊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은 주님의 복 주심과 풍성한 결실의 소망이 있는 수고가 
됩니다(시 128:2, 신 12:7). 그러므로 남편들은 힘써 수고하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의 저주가 생명의 소망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3. 희망(3):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님을 예배함으로 죄로 무너진 우리 가정에 회복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21절). 인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죄의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갈 3:27).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24절).
하지만 죄인에게 접근 금지였던 이 생명 나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립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 나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와 노동의 무거운 짐, 자녀 양육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희망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